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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림의 건강 기능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그 효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산림의 건강 기능을 활용한 치

유 프로그램이 미혼모의 우울감 해소와 자존감의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

구를 위한 자료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E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 7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35

명과 비교집단 35명을 나누어 수집되었다.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24회의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의 분석 결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

의 미혼모들에게서 큰 폭의 우울증 감소와 자존감의 향상이 있었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치 않은 비교집단 미혼모

들에게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bstract: Therapeutic uses of forest are recently discussed as an alternative clinical or psychological program

for diverse population. This study was to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therapeutic forest

program on unmarried mothers' depression and self-esteem. From April to July of 2008, total 24 programs were

performed to 70 unmarried women in <E> Unmarried Mothers' House in Kyunggi-do. The results of data

analyse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ir depression and self-esteem levels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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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혼모란 법률상으로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한다. 보건복지

가족부 (2008)의 가족통계현황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2000년 1,273명, 2002년 1,673명,

2005년 2,123명으로 증가해 왔으며 미혼모 출산은 연간 1

만 2360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정

확한 실태는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혼모의 증가는 여성

의 다른 일탈 행동과는 달리 성문화의 개방 등과 같은 사

회적인 경향에 의해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미혼모가 겪는 문제는 다른 여성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선 미혼모는 출산 전 건강의

위험, 가족 또는 동료로부터의 소외, 학교 중퇴, 경제적인

문제 등의 광범위한 문제에 노출된다. 따라서 10대의 미

혼모들은 상당수 다시 미혼모가 되거나 다른 비행에 노출

되는 경향이 높다(배영미와 이형실, 2002).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의

순결이 중시되고, 임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증

가됨으로 미혼모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일탈자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따

라서 미혼모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잃게 되

고 출산 후에도 사회적 적응이 어려워 우울, 불안, 그리고

자존감의 상실 등과 같은 심리적인 혼란에 직면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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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2000)은 그래서 미혼모가 겪는 문제 중 가장 심각

한 문제가 바로 심리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울장애는 일반적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무슨 활동이든지 시작하기 무척 어려워한다. 우울의 다른

측면은 이제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대한 반응으로 표출된다. 우울감에 무력감이 더해지면 자

신의 행동을 비효과적이라고 느끼게 되며, 타인의 반응을

높이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무력하다고 느끼게 된

다(정성애, 2004).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충격, 아

기장래 결정에서의 스트레스, 모든 문제를 혼자서 처리해

야 하는 고립감, 출산의 고통, 아기의 상실 등으로 인한 극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게 된다. 우울하고

복잡한 심리 상태인 임신기간 동안 미혼모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아기에게 투사시켜 아기를 미워하기도 한다. 그러

나 곧 자신을 떠날 수도 있는 태아를 불쌍하게 여기며 미

안하다고 느끼는 양가감정(ambivalent feelings)을 가지며

(황란희, 2005),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비

하시키는 상태가 된다.

불안은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망감이나 통

제의 결여에 대해 위협을 느낄 때 생기는 것으로 적절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협으

로 받아들였을 때는 심각한 심신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대처법이 필요

하다(박영숙, 2006). 배미영(2000)의 보고에 의하면 미혼

모를 보는 사회의 시선은 냉대(47.2%) 또는 죄인 취급

(38.0%)과 같은 부정적 시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혼

모 자신도 부정적 반응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우울

과 불안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김혜숙, 2001).

미혼모는 낙태 또는 임신을 유지시킬지에 대한 결정, 아

기를 지킬 것인지 또는 입양으로 아기를 포기할 것인지

에 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Susan et

al., 1996). 그러므로 미혼모는 사회적 관계와 기회의 상

실, 사회적 부적응으로 연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일탈

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일

탈이라고 보는 혼전 임신과 출산이 미혼모들에게 큰 스트

레스로 작용되어 우울하거나 자아존중감이 상실된다(김

연희, 2008).

오늘날 성의식의 변화와 사회문화 개방화 등으로 이성

의 자유로운 교제는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을 띠게 되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

다. 실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매체 등을 통해 간접적

으로 학습되는데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으로 원치 않는 임

신을 하게 된 미혼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혼

모의 증가는 심각한 여성, 가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으로 인해 현

실은 미혼모를 일탈자로 여겨 스스로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출산 후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미혼모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감이 증가되고

자아존중감이 감소 등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미

혼모의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미혼모들의 심리적/정

서적인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수행되었다. 특히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우울감과 그들의 자존감

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산림 치유의 개념 및 효과

1. 산림치유의 개념

산림 치유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모델 ‘치유의 숲’을 산음 자연휴양림에 조성하고 있

으며 곧 개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림 치유 또는 숲 치유

의 정의나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분야

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산림치유로 표현하였다. 산림청에

서는 산림치유/숲치유를 ‘녹음이 짙은 산림에 들어가 그

향기 또는 피톤치드를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시키고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심신의 단련과 안정을 가지는 자연건강

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산림 치유를 자연환

경 속에서 움직임을 통해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복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산림이란 배

경을 활용해 산림욕(산림 내 산책), 경관감상, 산림 내 카운

슬링, 산림 작업, 산림 또는 지형을 활용한 의료 및 생활

습관, 질병 예방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 유지 그리고

증진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산림의 치유기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인정되

고 있지만 그 메커니즘의 구명은 매우 어렵다. 산림이 가

지고 있는 치유 인자가 너무 많고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거나 이를 변수로 활용하여 실험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결

과를 토대로 산림의 치유 인자를 살펴보면 산림이 가진

물질(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 또는 자연 환경(경관, 자

연의 소리 등), 산림 활동(운동효과, 명상 등), 심리적 요

인(일상으로부터의 탈피감, 고적감, 무드의 변화 등), 그리

고 사회적 요인(프라이버시, 동반자와의 길밀한 유대감, 감

정의 교류 등)이 함께 작용하여 인체의 심리적, 육체적 건

강 효과를 가져 온다. 또 한 가지 산림 치유의 개념에서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인적요소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부분이다. 산림은 그 자체로 이용객에게 치유 효과를 가

져다주지만 산림과 이용객과의 치유적 가교가 바로 인적



84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1호 (2009)

요소(예를 들면 산림치유사의 역할)와 소프트웨어(프로그

램)이다. 

2. 산림 치유의 효과에 대한 연구의 고찰

산림을 비롯한 자연과 그로부터 유발되는 활동과 건강

의 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환경 심

리학과 의학 부문에서는 자연과의 접촉이 인간에게 긍정

적인 심리적 또는 육체적 건강유지와 증진에 역할을 한다

는 연구가 1970년대 이후 많이 진행되어왔다. 일반인을

상대로 산림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긍정적 심리

변화에 대한 연구로 Collingwood(1972)는 3주간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산림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연

구에서 자아개념, 자기통제, 그리고 행동변화 등의 긍정적

인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고 Stoudenmire와 Comola(1973)

는 부적응 문제를 가진 초등학생을 위한 2주간의 캠프 효

과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프로그램 후 신경과민 증상의 감

소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Hobbs와 Radka(1975)도 행동

치료 캠프에 참여한 9명의 환자에 대한 효과 보고에서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결론짓고 있다. Vogel(1979)은

원생 산림 프로그램인 Project USE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의 자아실현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 참여

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실현 수준이 증가 되었으

며, 자아존중감에 대한 수준 역시 매우 높아졌다고 밝히

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증가된 자아실현과 자아존

중감은 서로 높은 연관 관계를 보였다. 산림치유 프로그

램이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기대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인

가에 의문을 연구한 Cockrell(1990)은 182명의 대학생 산

림 프로그램에서 짧은 산림 프로그램이었지만 참여자들

이 갖는 자아기대효과는 매우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질병, 또는

습관의 변화 및 교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림을 이용한 교육적 또는 휴양 프로

그램의 사례는 많이 있지만 치유 목적의 시도는 아직 활

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최초의 산림을 활용한 치유

주제의 연구는 신원섭과 오홍근(1996)이 수행한 산림과

우울증의 경감에 관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우울감이 심각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3박4일

간의 산림 경험이 참여자의 우울감 감소에 큰 영향을 준

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신원섭 (2004)은 산림의 건강 기능

을 조사한 연구에서 잣나무, 편백, 삼나무 수종의 피톤치

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톤치드를 호흡하였을 때

인체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의 뇌파와 맥박, 그리고 혈압

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원섭 등(2007)은 산림치유에 관여하는 인자를

규명하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산림의 생물적, 오감, 기후물

질, 심리적, 사회적요소등 6가지 영역이 산림 치유의 주요

인자 조사되었다. 그 중 산림이 가진 기후 물질 요소 및

심리적 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산림에서 무

한히 제공되는 산소, 피톤치드, 음이온 등의 기후 물질 요

소가 산림의 건강 기능 인자로 작용하며, 산림의 자극과

환경이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신원섭 등, 2007). 산림의

치유 프로그램이 주는 효과의 연구로는 알코올 의존자의

우울감의 감소(한국녹색문화재단, 2006; 신원섭과 김시경,

2007), 일반 참여자의 불안감 감소(이상익 등, 2003) 등이

대표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E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들로써 임신 4

개월 이상인 미혼모 70명이었다. 이들 중 무작위 추출에

의해 실험집단 35명과 비교집단 35명을 선정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E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24회 실시하였다. 1차 실시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6일까지 4주간 8회기로 진행하였으며, 2차 실

시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4주간 8회기 진행되었

다. 마지막으로 3차 실시기간은 미혼모들의 시설 견학으로

인해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8회기가 진행되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실험 실시 전, 후에 우울척

도(BDI), 자아존중감 척도,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실험집단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고, 사후에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비교집단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3. 산림 프로그램의 적용

1)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성

미혼모들이 산림과 교감을 통해 자연감각을 일깨워 줌으

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

도록 치유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집단 산림 치유 프로

그램은 치유 목표에 따라 초기, 중기, 종결의 3단계로 구성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체험 내용을 편성하였다(Table 1).

4. 측정 도구

1)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세계적으로 가장 범용적인 우울 측정 도구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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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척도로서 우울증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우

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 문

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0점

에서 63점이다.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경우울

증은 10~15점, 우울증 16~23점, 중우울증은 24~63점으로

분류한다.

2)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개인의 자아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

사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

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미혼모의 우울감

과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사전-사후 우울감 척도 점수와 불안감 척도 점수를

바탕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통계 결

과의 검정수준은 p≤0.05이었다. 

연구결과

1. 참여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참여집단의 미혼모 연령분포는 전체 연령대 기준 10대

가 23명으로 32.8%, 20대가 36명으로51.4%로였고 30대

이상은 10명으로 15.8%를 차지하였다. 실험집단의 연령

은 10대와 20대가 전체의 약 97%로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비교집단은 약 85%로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가 약 15%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령대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일반적인

연령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최양자,

김귀분, 2004).

또한 참여집단의 미혼모 학력은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42.9%, 고등학교 이하는 41.4%, 대학입학이상은 15.7%였

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두 집단 간의 학력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집단 미혼모의 가족 형태는 전

체 70명중 양부모 모두 생존 29명 41.5%, 부모 이혼 및

계부, 계모는 28명 39% 편부 편모 12명 17.2%, 독신은 1

명, 0.3%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미혼모의 임신 개월 수는

대부분이 임신 후반기인 7개월 이상 미혼모(76%)들이었

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임신개월 수는 차이가 없었다.

2.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미혼모의 우울감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여가 미혼모의 우울감 감소에 영

향을 주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활용해 우울감의 변화를 측

정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대로 실험집단의 경우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참여 전과 참여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의

경우 평균이 21.29점 이었으며, 참여 후에는 5.35점을 나

타냈다. 사전·사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15점의 점수가

낮아졌다. 사전의 21.29점은 우울감이 있는 상태였으나 사

후의 점수 5.35점은 우울감이 없는 정상의 상태로의 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혼모의 우울감

은 프로그램 전 후를 비교하여 볼 때 통계적으로 크게 차

Table 1. Goal and Contents of the Forest Healing Program.

단계 치 유 목 표 체 험 내 용

초기단계
1회~2회기

●동료와의 친밀감 형성
●숲과 친해지기
●숲의 감각 알기

●숲에게 동의 구하기
●동료들과 마음 문 열기
●숲을 몸과 마음으로 다양하게 느끼기
●숲명상, 자연 태교

중기단계
3회~5회기

●내 몸 알아차리기
●내 마음 알아차리기
●숲과 하나 되기

●숲의 구성원들의 다름 이해하기
●무뎌진 감각 되살리기
●나를 이해하는 숲
●숲명상, 자연 태교

종결단계
6회~8회기

●긍정적인 자아상 되찾기
●미래 희망 갖기
●현실에 충실한 나

●숲의 변화와 나의 변화
●준비하는 숲
●자가 치유하는 숲과 나의 미래
●숲명상, 자연 태교

Figure 2. Pre-test Post-test BDI scores between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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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발견되었다(p≤0.001). 그러나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Control Group의 미혼모들의 우울감은

오히려 약간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사전평균은

15.46점으로 실험집단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사

후평균을 살펴보면 19.34점으로 우울감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자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미혼모의 우울감 해소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아래 표 3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미혼모의 자존감 향

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t-test의 결과이

다. 실험집단의 경우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참여 전과 참

여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의 경우 평균이 21.03점 이

었으며, 참여 후에는 24.74점을 나타냈다. 사전·사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3, 6점의 점수가 높아졌다. 사전의

21.03점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으나 사후의 점수 24.74

점은 자존감이 정상의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통제 집단의 경우는 사전평균 22.20점으로 실험

집단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사후평균을 살펴보

면 21.54점으로 자존감이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유

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임

신으로 인하려 겪게 되는 심리적인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의 손상 등 심리 사회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적응 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산림치유가 미

혼모의 우울, 불안감의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경

기도에 소재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는 임

신 중이거나 출산 2개월 미만의 70명의 미혼모를 대상으

로 35명의 실험집단과 35명의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실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혼모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은 매

우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사전과 사후에 있어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신원섭

(1996)은 산림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우울증 수준에 미치

는 영향에서 500여명의 대학생 집단은 대상으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의 점수에 의하여 선발된 32명

의 산림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1995

년 여름 이들에게 월악산에서 등반, 홀로의 시간, 그룹 토

론, 감정 나누기, 상대 안내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산

림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BDI와 정신과 의사의 상담 및

관찰에 의하여 우울증의 변화가 측정 되었다. 자료의 분

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전 이후의 우울증 변화에 있어

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남자의 경우 큰 폭으로 우

울증의 감소가 측정되었다. 이상익 등(2003)도 역시 일반

인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 경험의 효과에서 우울감, 불안

감, 행복감, 자아존중감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Table 2. The summary of t-tests between pretest-posttest BDI scores.

Mean N S.D. t Prob.

Treatment  Group
Pre-test 21.29 34 13.254

 7.505 0.001
Post-test  5.35 34  6.060

 Control Group
Pre-test 15.46 35 11.343

-1.797 0.081
Post-test 19.34 35 13.180

Figure 3. Pre-test Post-test SES scores between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Participants.

Table. 3. The summary of t-tests between pretest-posttest SES scores.

Mean N S.D. t Prob.

Treatment Group
Pre-test 21.03 35 3.690

-5.878 0.001
Post-test 24.74 35  2.477

 Control Group
Pre-test 22.20 35 3.748

1.000 0.324
Post-test 21.54 35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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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고한 것과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혼모라는 정신적, 신체적 입장을 고

려하여 미혼모 시설의 인근 숲에서 실시하였음에도 출산

이 임박한 미혼모에게는 동적인 프로그램 진행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주2회 4주 전체 회기가 8회기라서 짧

은 시간을 많은 미혼모들이 아쉬워했다. 횟수를 늘려 시

행한다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나은 치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이 연구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산림 치유 프로그램 중 특히 자연태교 프로그

램을 더욱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미혼모, 태아 양자 모두

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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